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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TO/TBT 중앙사무국은 '09.7.7(화), 국회 의 원 

희관에서 개최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가하였 

다. "무역상 기술장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?'라 

는 표제로 배은희 의원실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

는 주최측과 지경위원장이신 정장선 위원을 포 

함 15명의 국회의원과 업계 학계 전문가 100여 

명 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규제대웅과장의 주제발 

표와 삼성전자, 대외경제정책연구소, 무역협회, 

테크로스 등 전문가 및 기업가 6인의 패널토론 

이 진행되었다. 본 토론회는 주최 측이 서두 

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“기술규제는 선진국이나 

첨단기술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 역과 

품목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에 정부 

와 수출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과 도전이 시 

급”하여 “대처방안을고민해”온 참가자들의 “지 

혜와 경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대응방안을 

찾기"위하여 개최되었다.

먼저 발제를 한 기술규제대응과장은 무역기술장 

벽(TBT)의 정의, 효과, 주요 사례, 최근 기술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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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동향 및 정부의 대응현황을 설명하였다. TBT 

는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, 기술규정 , 

시험 인증절차 등의 채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

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제반 장애요소인데 각 

국이 자국 국민의 안전, 보건, 환경 등을 보호하 

는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WTO 회원국의 

권리이다.，09년 1/4분기에 발행된 TBT 통보문 

은 477건으로서 '08년 동기대비 51%이상 증가 

하고 있다. 통상 임 의 국가간의 기술규제는 관세 

율 6%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, 국가간의 

분업화가 확대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산업구조에 

서 TBT의 급증은 엄청난 무역규제 효과를 유발 

한다. 즉 제품생산을 위하여 부품이나 소재가 국 

경을 5~6번씩 넘나들어야 하는 세계적 분업체제 

하에서 각국의 TBT는 40%이상의 비용을 상승시 

키는 조치가 된다.

선진국에서의 TBT는 주로 EU의 RoHS, REACH 

와 같이 장기적 환경규제 계획에 의거하고 있고, 

개도국 TBT의 많은 부분이 시험 및 인증기관을 

기존의 외국시험기관에서 자국기관으로 대체하 

는데 기인하고 있다. 어떤 경우이건 간에 이를 

극복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해온 TOT 

专함 시보포털 （www.kncwtbt.kr）을 통한 정보제 

공（회원수 8,200명）,.업계 애로사항 조사, 

WTO/TBT위원회에서의 다자대응 및 사안별 해 

당국과의 잉 사회의 능의 어미 다］웅화동을 설명 

히顼一. 새노국의 공산푺 강제 7!사 제臣가 좋은 제 

노•丈 싱 작노］노록 지원히-기 위하이 旨 i'l 

빈국 곡孚원讯육. 싱험이전사업 및 국제韮준화 

화농 지윈사업을 仝개하였니 . 아운러 향후 추 신 

기I회 증인 THT 소기경보시스테 孑축川 중소기 

언 TBT-신실 닝 사업은 설녕하였다.

피］닐址이에 참석한 삼싱신자（주）의 才창卅 屮상 

으 선진고의 한경:I?제에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

제-片 닐 川빈성 증:斗 같이 다핀석으노• 대응하;: 

것이 아니라 기입의 분화 슥. 제善제소 전체과싱 

늘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환겅관린 표一군 讣세 내 

응 전문가의 양성과, 국제 규격/규제 논의과정부 

니의 신세시인 대응 핀요싱은 제의히-있卫, 내외 

경제정책연구소의 정철 팀장은 최근의 기술규제 

동향으로 비관세장벽（TBT, SPS 등） 제거에 초점 

을 맞춘 FTA의 확산을 예상하고 이의 대응시사 

점으로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 

한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선제적 역할의 수행과 

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안 

하였다.

무역협회（KITA） 정재화 실장은 기술규제 확산에 

대한 우리의 과제로서 , 첫째 관련부처의 종합적 

대응을 통한 중소기업에의 정보 제공, 홍보 및 

교육을, 둘째 국회에서의 무역기업 애로에 대한 

관심과 의원외교 등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, 셋 

째 기 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였고, REACH 

기업지원센터의 이귀호 센터장은 기술규제 대응 

정책과 관련 규제정보의 기업에 대한 신속 정확 

한 제공을 위한 세미나, 워크숍 등의 행사 확대 

와 우리의 우수한 기술의 국제표준에의 반영 강 

화를 요청하였다. 중소기업 대표로서 참석한 

（주）테스크로의 이강평 대표와 대우발전파워 

（주）의 권영철 대표는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의 정 

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우리기술의 반영 및 외 

국의 다양한 시험항목들을 TBT 중앙사무국과 

관련 국내외 기관이 협력하여 검사일원화 추진 

필요성을 제안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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